
「오카야마시장 메일 메거진(80)」 2017 년 2 월 3 일 호 

 

【교육 대강에 기대하는 마음】 

 

 

안녕하세요. 오카야마시장 오모리입니다. 

 

 이번엔 여러분께 시바 료타로의 『역사를 기행 한다』모모 타로 

후예들의 나라 [오카야마]의 한 구절을 소개하겠습니다. 

 거기에는 「오카야마 현은 일본에서도 뛰어난 두뇌의 현으로 인정받고 

있다. (중략) 메이지 이후 여학교의 수가 인구 밀도에 비해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또한, 예로부터 상급 학교에 진학하는 학생들도 많아 다른 현은 

도저히 오카야마 현에 미치지 못한다. 」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오카야마시는 2016 년도 전국 학력 · 학습 상황 조사의 

도도부 현별 결과에 따르면 중학교 국어 A (주로 지식)는 46 위, 국어 B 

(주로 활용)는 47 위, 수학 A 나 수학 B 도 40 위권대로 침체하고 있어 

결코 좋은 결과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중학교에서 폭력 행위 발생 건수는 전국 평균의 약 2 배, 

초등학교의 등교 거부율도 전국 평균을 웃도는 등 학교 교육을 둘러싼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과연 이 상황에서 어린이들이 미래 자신감을 가지고 사회에서 활약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카야마시의 어린이들이 세계에서 활약할 수 있는 기반을 기르고, 

오카야마시에서 학교에 다니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학교 교육, 

학교 풍토로 바꾸어 나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육위원회나 각 학교, 그리고 오카야마시가 지금까지의 대처를 



반성하고 아이들의 미래에 대해 책임을 완수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역시 현재 상태를 바꿔 나가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알기 쉬운 목표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책정한 교육 대강은 다음과 같은 목표 

(2020 년도)를 설정했습니다. 

＜학력의 향상＞ 

・전국 학력, 학습 상태조사의 편차를 초등학교 51, 중학교 50 으로 

 ＜문제 행동 등의 방지 및 해결＞ 

  ・중학교 폭력 행위 발생 건수를 2015 년 전국 평균 이하로 

  ・초등학교의 등교 거부율을 2015 년도 전국 평균 이하로 

 

각각 더 상위를 목표로 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예를 

들면 중학생의 학력에 관해서는 먼저 평균을 목표로 하는 것이 

현실적이기 때문에 편차치 50 의 목표를 내걸었습니다. 

 또한, 교육의 목적은 인격의 완성을 목표로 더 좋은 사회 만들기에 

공헌할 수 있는 인재의 육성이라는 점에서 도움과 배려가 필요한 

어린이에 대한 대응 등 다양한 교육 과제에 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앞서 언급한 아이들의 상황을 고려하면, 우선「학력」「문제 

행동」의 문제를 교육 대강으로 정리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대강은, 2015 년 5 월 이후 총 12 회에 걸쳐 교육감이나 교육 위원, 

지식인들과 위기감을 공유하고 열심히 논의를 거듭하면서 만들어 낸 

것입니다. 교육위원회의 강한 지도력하에 사회 전체에 오카야마의 새로운 

교육의 시대를 쌓아 가고 싶다는 염원이 담겨 있습니다. 

 

오카야마시에서는 앞으로 이 대강을 따라 도시 전체가 교육 개혁에 

도전해 가겠사오니 여러분은 한층 더 이해와 협력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